
그래서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승천하신 성모님을 

통해 하느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잊지 않고, 절망

적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

니다. 성모님은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

시는 분입니다. 우리 신앙인들은 당연히 성모님의 삶

을 본받아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눈

을 돌려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. 프

란치스코 교황님은 하느님과 자기 이웃에 대한 무관심

이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자

주 강조하시면서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가

난한 나라에 백신이 부족한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. 

우리 교구는 교황님의 제안대로 지난 부활절부터 가난

한 나라에 백신을 보급하자는 취지의 ‘백신 나눔 운동’

을 시작했고, 이 백신 나눔 운동에 신자는 물론 비신자

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. 이 백신 나눔 운

동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(禧

年) 폐막일인 11월 27일까지 계속될 것입니다. 그 밖에

도 우리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

더 적극적으로 도움과 나눔을 실천할 때 성모님처럼 많

은 이들에게 빛과 희망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.

  

오늘날 우리 사회는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. 2

년째 대유행 중인 코로나바이러스, 대선을 앞둔 사회 

속의 여러 갈등,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북문제, 빈익빈 

부익부 문제 등의 난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세계 

곳곳의 자연재해, 빈곤, 전쟁 등으로 많은 이들이 고난

을 겪고 있습니다. 우리들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

마다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며 시련을 극복했습니다. 

성모님은 오늘날에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면서 우리

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느님께 전구해주시는 분

입니다. 카나의 혼인잔치에서(요한 2,1-12) 성모님이 예

수님께 바라는 바를 청하신 것처럼 성모님은 우리의 소

원을 끊임없이 하느님께 대신 청해주십니다. 성 김대

건 신부님도 위험이 닥치면 육지에서나 바다에서나 성

모님의 도움을 청했고, 성모님의 전구와 보호하심을 

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. 실타래처럼 엉킨 삶의 

모든 문제들도 매듭을 잘 풀어주시는 성모님의 전구로 

잘 해결되기를 기도합시다. 

 

성모 승천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

온 세상에,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형제자매들에게도 

널리 퍼져나가도록 우리 신앙인들의 어머니, 평화의 

모후이신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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